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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(전매체) 배포즉시

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 평균 400명 신청,
개시 25일 만에 신청자 1만 명 돌파

□ 지난 3월 26일 ‘모두의 창업 플랫폼’이 열린 이후, 일 평균 400명의 

아이디어 도전이 이어지며 개시 25일 차인 4.19.(일) 18시 기준 

신청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

 ㅇ 특히 전체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약 63%를 차지하였으며, 

비수도권 소재 보육 기관에도 약 43%의 신청이 집중되었습니다.

    * ‘아이디어 접수 현황’ 내 지역별 신청 현황 통계 신규 공개

 ㅇ 또한 플랫폼 누적 접속자 수는 약 60만 명에 달하며, 아직 아이디어를 

작성하고 있는 도전자들도 1만 명을 넘었습니다.

□ 1만 번째 도전자는 대학생 때 창업 동아리도 참여하였으나, 그 후 접었던 

창업의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자 모두의 창업에 신청하였으며, 

 ㅇ 이번 도전을 통해 한국인들이 해외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

사업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 

□ 아울러 ‘모두의 창업’이 막연한 꿈을 꾸는 국민 모두에게 아이디어를 

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전하였으며,

 ㅇ 모두의 창업 공식 SNS(인스타그램·페이스북·유튜브)에서는 1만 명 달성을 

기념한 전국민 응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□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‘모두의 창업 프로젝트’가 도전하는 국민들에게 

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운영 

프로세스를 면밀하게 기획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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